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書 評

한국사 연 편찬 새로운 모색
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사연 동 미디어- ( ), ( , 2004) -  

강 철
*

1)

국 신 연구원이 연 에 는 월에 국 

사연 책과 시 롬 간행 다 당 연 에 국민족 과 

사 권 부 국 사연 를 간행 고 이 부 이 지난  

말 연과 주동 미 어가 개 증보 국민족 과사  

시 롬 행 면 부  국 사연 차 증보가 이루어 다 이 

사 부분 복 말이 추가 었는데 특히 북 부분 독립

다 장 는 종래 국 용에 벗어나 를 원 면

동양권 특별 고 명사는 자를 안에 병 다 그리고 이번에 간

행  국사연 는 범 를 말 지 충 고 근 연구 과 

고고미 사 굴 과를 많이 다

책 경우 편집 체 상 사 부분이 자 여 권 책

에는 사 분량이 많아 일부 내용 축약 여 실었다 그 신 부

이용자 편 를 돕 여 동양 삼국 국 국 일본 일람 연

일람 연 를 다 그리고 동양사 양사를 충실 게 리해

같 시 계사 체 인 름 보 쉽도 다고 다 이 사업

처 시작부 편 실 를 맡았 연 고 연구실장 말에金昌謙

면 종래 간행 부분 연 가 일본 것 참조 닭에 국과 사

국사편찬 원회 편사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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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에 락 경우도 있고 는 내용상 여러 곳에 이 있었는데

이번에 그 들 해결 다 고 다

이 연 체 는 사시 부 고 가 후삼국 통일 지는 국내란과

외국란 쪽 이후 일 강 부 복 지는 국내

란 다시 사회 경 나 고 함께 외국란 었 며 쪽 그ᆞ ᆞ ᆞ

리고 이후 근 지는 별도 북 란 추가 다 쪽

란에는 행 외 국 쟁 독립운동 인사 등 사항 란에는ᆞ ᆞ ᆞ ᆞ ᆞ

사상 체 언 출 재 연구 명 등 사항 사회ᆞ ᆞ ᆞ ᆞ ᆞ ᆞ ᆞ ᆞ

란에는 인구 사회운동 자연재해 등 사항 경 란에는 산업 통계 통ᆞ ᆞ ᆞ ᆞ ᆞ

토목 사항 등 다 편 시 롬 경우 사 부분도 원래 원고

내용 축약 지 않고 에 그 내용이 보다 풍부 다 욱이 이용

자에게 편 를 공 여 다양 검색 능 었는데 내용상 어떠 단어

건 작 검색 여 해당연도 그 내용들 찾아볼 있도 며 해당

연도를 이용 는 법 단 각 조 명 연 명 등 엇

나 검색 여 요 는 것 찾 있도 다

우리나라 실 는 연 편찬 독립 사업 획 고 추진 는 매

우 어 웠다 그동안 특 분야 가가 집 가지고 다 간 노 여

인 이 높 연 를 편찬 가 러 있었다 그러나 종합연 인 경우에는

몇몇 주목 만 과가 있었 나 국사연 가 만족 만 에

랐다고는 말 어 다

연 편찬사업 추진에 각 분야 가들 짐없이 참여시키는 일 당 부

어 운 일이어 편찬 주 자가 소 인 동원 여 에 나 각종

일지나 연 를 별 리 고 일 자료들 여 그 내용 에 직 새

운 사항 추출 추가 고 각 분야 새 운 연구 과를 참고 여 종합 리

는 것이 보통이었다

이러 작업 개 카드 여 진행 었다 그러다 보니 같 사건이라도 복

는 내용 리 는 과 에 착 를 일 동일사건이라도 심 면 해를 달리

여 재 거나 동일 사항에 칭이 달라 마 다른 사항처럼 나란히

재 는 웃지 못 일도 있었다 게다가 각 분야에 걸 균 있는 사 굴 각



국사 연 편찬 새 운 모색

종 용어 통일 법 리 등 많 난 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

를 타개 여 소 가에게 자 감 식 뢰

여 그 내용 보 도 나 그 결과는 항상 만족스러운 것 아니었다

평자는 랫동안 많 편찬사업에 참여 지만 연 편찬 만큼 들인 노

보다 그 과에 해 불만족스러웠 억이 별 없다 이러 사 실 이

작업에 참여해 본 이들이 결같이 느끼는 소감일 것이다

그런 에 연 연 편찬사업이 국민족 과사 부

식이었 나 처 부 명 담자를 시 별 공자 참여시 작업 시작

다는 것 실히 진일보 조 다 그리고 랜 간 통 여 몇 차 그

체 내용 보 고 다듬어 다는 이 에 다 국민족 과사

용 부 간행 부 이번에 독립 책과 시 롬 간행 지

동안 편 실 담당자가 뀌지 않고 일 에 여 편찬이 이

루어진 는 매우 드 일이다 그만큼 내용 충실 있었 것이다

연 작 에 있어 어 움 시 에 라 다르다 사 고 사 부분 해당ᆞ

자료 곤 근 사 부분에는 자료 폭증이 이다 그러나 이

책 시 별 분야별 균 이 난 게 잡 있다 편찬체 용어 식 등도ᆞ

통일 고 잘 리 어 체 안 감이 있어 보인다 결과 이

연 는 우리나라에 지 지 출 종합연 에 가장 돋보이는 과

나 보여 진다

그러나 이 연 가 종래에 여 질 향상 고 인 이 높아 다

고 라도 자 히 검토 여 보면 지 만 곳과 미진 부분이

지 않다 그 몇 가지만 들어 보 다 역사 에 라 내용 다

양 게 시킨 것 해당시 사료 증가에 라 당연 다고 것이다 그

런데 내용 해 보면 외국란 사량이 많다 어느 부분 지

나 다는 느낌도 든다 외국란 그 시 를 이해 는데 요 소 사항만

해도 독자들 이해 것이다 구나 이 책이 사시 부 지

국사 동양사 양사를 아우르는 역사사 에 는 연 라는 속 지ᆞ

도 지 해 보이지 않는다

동일 사건에 여 국내 국외란에 복 재 는 경우에 조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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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루어지지 않아 각각인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 는

일본과 사항에 그리고 복 후에는 미국과 사항에 그러 사 가

산견 다 복 이후 국내란과 북 란 사 리가 충분히 지 않 채

부분이 견 다

나 남북 부 립 사를 보면 월 일 국내란 에는

민국 립 포 지 미군 폐지 라고 었고 같大韓民國

해 월 일 북 란에는 조 민주주 인민공 국 부조직 일 조金日成

고인민회 차 회 일 내각 원 상 일 부 상 헌 朴憲

책 명희 라고 었다 쪽 자는 민국永 金策 洪命憙ᆞ ᆞ

부 립 지극히 소략 게 면 지 역 만 드러낸 면 후자는 북

권 립 상 히 면 일 역 부각시키고 있다 이

러 상 각 시 분야 담당자들이 각각 다르 에 불가 게 나타났

다고 이해 지만 결과 내용 검토가 충분 못했다는 것 단 말해주

고 있는 것이다

사실 도 간간히 보인다 를 들어 월 일 여운 조 공산당

장안 족장안 이라 여 이 등이 조직 장안 공산당이 엉뚱 게

여운 이 계 것처럼 다 는 아니 라도 신 히 요가

있는 것도 있다 를 들어 이 사군 에 라 속

래라는 마 우리나라에는 사군 이 에는 속 가 존재 지

않았다가 에 해 사군이 에 라 소 속 가 래 것漢

해 도 있다 속 라는 용어도 애매 다

그 에 부 국 역 각 조별 계승도 편 쪽에 주

이 개 아들 어있다 이는 삼국사 에 근거 것 보인다 그러나

당시 역사 상황 고 해 볼 주 개 동생 보는 것이 재

계 이다 개 이러 경우는 행 연구결과를 엄 재검토 과 거

지 않고 그 재 는 써 개 나 통계를 다룰 조심해야 것이

다 이 에도 이 지 고 시 요 는 사항이 지 않다

이 공자 가 구이 에 가 살 를 원함 쪽이나孔子 九夷 朝鮮：

이 동이계 창해역사 장량 과 함께 진시황 랑사滄海力士 張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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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격 쪽 등이 연 사 구나 국내란에 재 는 것이博浪沙

지는 다시 살펴보아야 것이다 그리고 부 에 참고 헌 소개도 요 것 같

다 에 든 지 에 이 국사연 가 지닌 많 인 과 장 이

지지는 않는다 다만 일 독자들이 이 연 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 강

름 에 이해 있게 보 었 면 좋겠다고 면 사소 몇 가지를

지 것이다

근자에는 개인 단체 에 각종 일지 연 가 양산 고 벌시 를 상징ᆞ ᆞ

는 보 는 감당 어 운 엄청난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앞 는 지 지

연 개 이를 소 는 매우 어 게 었다 앞 이러 과 를

해결 여 종 과는 아주 다른 획 인 법이 근본 모색 지 않

면 안 것이다 야 지식 보 시 를 맞이 여 모든 분야에 도 이에

르게 고 있다 역사 계도 그 외가 아니다 보 스도 라인

에 라인 그 범 가 일 에 있고 그 태도 날 다양해지고 있다 그

런 미에 연에 국사연 를 편찬함에 있어 종이책과 시 롬 간행

고 라인 스를 병행 고 있는 것 이러 추 를 도 는 일 써 국사연

내용 평가에 못지 않게 높 미를 지닌다고 것이다


